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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구매력 관점에서는 싸다!
Total CEO, 1974년보다 싼 에너지원 … 제조공정 복잡 80달러 하회 불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웃돌고 있지만 구매력 관점에서는 1974년보다 비싸지 않고 상대적으로 싼 에

너지원이라고 프랑스 에너지기업 Total의 최고경영자(CEO) 크리스토프 드 마르저리가 주장했다.

마르저리 CEO는 주식시장 전문 주간지 르브뉘와의 회견에서 복잡한 제조공정을 생각할 때 국제유가가 배

럴당 80달러 훨씬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석유가 다른 소비재와 비교할 때 유독 비싼 에너지 유형이 아니라고 하면 놀라겠지만 구매력 측면에서 

유가는 1974년 당시보다 덜 나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또 유가가 중국 등 신흥시장 국가들에서 수요억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새로운 석유 소비자들이 과거 유가수준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심해저 활동을 포함하는 새로운 하이테크 프로젝트나 Total이 캐나다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측

면의 어려움도 수반하는 오일샌드 개발 등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유가가 80달러를 크게 밑

돌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성장과 안보, 환경보호 등 제반 요구도 프로젝트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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